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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즉시(브리핑시)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무 단장(044-203-5780), 조수정 과장(02-734-1863)

‘한중 FTA, 서비스·투자 분야 협상 큰 틀 정해’
- 한중 FTA 제12차 협상 결과 -

□ 한․중 FTA 제12차 협상이 2014. 7. 14(월) ~ 7. 18(금) 5일간

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됨

ㅇ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

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, 중국 측은 왕셔우원(王受文) 상무부 부장

조리(차관보급)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

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, 서비스/투자, 규범 및 협력분야

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

□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, 우리측

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,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

노력하였음.

□ 서비스/투자분야 관련,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

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.

ㅇ 서비스 관련, 그간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(미개방 분야 열거) 방식을,

중측은 포지티브 자유화(개방 분야 열거) 방식 채택을 주장해 온

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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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, 일

정 기간 내*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

전환키로 합의

ㅇ 투자 관련, 그간 우리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

었고, 중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,

- 협정 발효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

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, 일정 기간 내*

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

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

* 후속협상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

※ 중국은 2013.11월 18기 3중전회시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·투자

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,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

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중인 바, 이러한 내용을 후속 협상에

반영 가능

□ 또한, 금번 협상에서는 규범/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룸.

ㅇ 경쟁,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, 환경 챕터 실질 진전

ㅇ 통관절차, 경제협력,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

□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, 구

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조수정 과장(☎02-734-18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